
사도행전 7:54-60 

- 행8:1-6,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 마태6:30b-34,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 행7:55-56,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 마10: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1.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갔습니까? 

  

2. 스데반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3.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